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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팀

대만 강진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

□ 대만에서 25년만에 대규모 지진(규모 7.2)의 발생(4/3)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

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됨.1) 

 - 대만은 세계 반도체 생산(파운드리)의 약 60%를, 첨단 반도체의 경우 약 90%를 생산하고 

있는 글로벌 핵심 공급지임.2)

 ㅇ 반도체 기업은 주로 타이난(台南), 타이중(台中), 신주(新竹)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, 대표 기업은 

TSMC 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(UMC), ASE 테크놀로지 홀딩 등으로, 고객사는 애플, 

퀄컴, 엔비디아 등임.

 - 이번 지진으로 TSMC와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, 난야 등의 생산시설이 일부 피해를 입으면

서 시장에서는 대만의 강진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.3) 

 ㅇ 과거 대만의 1999년 921 지진 당시 TSMC의 손실은 약 100억 대만 달러 규모였으며, 2015년 가오슝 

지진 시에는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10~20% 상승한 바 있음.4) 

그림 1.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그림 2. 파운드리·메모리 생산시설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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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Bloomberg(24.04.03), ‘Taiwan earthquake a threat to global tech supply chain? TSMC halts some units, 

evacuates plants’

2) The Economist(23.03.06), ‘Taiwan’s dominance of the chip industry makes it more important‘; 대만은 전체 수

출액에서 반도체가 약 40%를 차지하며, 반도체 산업의 GDP 기여도도 약 20%를 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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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 | 2024.4.18. 2

□ 이번 생산 중단은 반도체 생산 기지가 진원지와 거리가 있고 내진 설계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

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, 단기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임. 

 - 대만 반도체 기업이 오랫동안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 설계를 강화해왔으며, 중요 반도체 

장비에도 보호장치가 있어 생산 중단 기업들은 대부분 1~2일 이내 신속하게 작업을 재개함.5)

 - 그러나 단기적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일부 감소하여 생산 지연 및 부족을 야기하고, 반

도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. 

 ㅇ 일시적인 가동 중단으로도 생산중이던 칩은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생산량

이 감소할 수 있음. 

 ㅇ 또한 생산 중단을 보완하기 위해 웨이퍼 투입을 늘려야 하며 이로 인한 부분적인 출하 지연

이 불가피할 것임.6)

 - 특히 D램의 경우는 일부 지진 영향권인 타이중, 신주, 타오위안(桃园)에서 70% 생산하기 

때문에 제조기업들을 중심으로, 2분기 가격 변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. 

 ㅇ 마이크론은 D램의 가격 협상을 중단하고 지진 피해 손실 점검 후 가격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며, 

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가격협상을 중단하고 시장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. 

 

□ 이번 강진은 집중된 반도체 공급망의 잠재적인 위험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만큼 향후 

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기지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임. 

 - 미국과 일본 등 반도체 핵심국가들은 이미 대만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내 생산

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. 

 ㅇ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자국 내 생산기업에 생산 보조금, 연구개발 지원금 등 2026년

까지 총 527억 달러(약 71조원)를 지원하며, 일본도 ‘반도체·디지털 산업 전략’ 예산이 

35조원 수준임. 

 - TSMC는 전략적으로 미국, 일본, 유럽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생산라인을 건설하여 

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며,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

에 반도체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거나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. 

 ㅇ TSMC는 2030년까지 650억 달러를 투자하여 美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 3개를 건설할 계획

이며 최근에는 이를 6개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.7) 

 ㅇ 삼성전자는 美텍사스(440억 달러 규모)에, SK하이닉스도 美인디애나(약 39억 달러 규모)에 생산

기지를 건설할 계획임.8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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